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정말? 

간 



친밀성과 돌봄의 상품화  

관계의 붕괴와 불통 

활동 과잉, 협동 불가능 

초경쟁, 효율과 이윤의 극대화  

 

기후 변동, 자원 고갈  

성장의 한계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위험요소 

 











어찌 키우나? 



혼자 키우기 힘들다 

잘 먹고, 맘껏 놀리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자 



공동육아로 



 삶과 문화가 있는 ‘터전’ 만들기 

모두가 공동체적  

신뢰와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삶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 



 아이들의 성장을 지지해주는 

‘이웃’ 만들기 

성적으로 내 아이를 비교하지 않는 부모들 

아이들이 보고 자라 날 다양한 어른들 

아이들 이야기만으로 밤을 새는 아빠들 



어떤 



생태적 감수성 
나들이, 먹거리, 텃밭가꾸기 





기본적인 민속문화능력 
전래놀이, 세시절기, 옛이야기 

표현활동, 기본생활습관 





소통능력 
모둠, 회의문화 









체력 
방전 



차이와 연대능력 
양성평등, 장애통합, 계층문화통합 



누구도 증오와 편견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자발적이고 열린 구조 

참여자들에 의한 민주적 운영 

참여자들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공동체간 교류와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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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두를 내며 작은 일부터 

스스로 돕고 서로를 돕기 

타인을 배려하며 솔짓하게 

각자의 역할을 찾자 

협력의 힘을 잃지 말자 



어디서나 
품앗이  



손잡고,  
엄마와  
아이들의 쉼터 



누구나  
공간 



가족카페 
공유공간 





목마른  
사람 



마을학교로  
에너지자립마을로 



모이고  
흩어지고  



100개 열쇠 
오늘 엄마 



마을에서  
행복한  
아이들 

어디서든  
배울 줄  
아는 아이   



 

미래세계의 희망은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뤄지는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마을에 있다 



수다와 즐거운 육아 



 


